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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민들의 노력이 담긴 호반두드림도서관

호반두드림도서관은 호반아파트 단지 내 있는 작은도서관으로, 아파트 입주 초기

에 세워졌습니다.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입주민 자원봉사자들의 

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호반두드림도서관이라는 이름 역시도 입주민들의 의

견을 모아서 짓게 되었습니다. 

호반두드림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작은도서관으로서 지역 내 독서

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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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은 어떠했나요?

2017년에 있었던 가장 큰 일은 도서관 마루시공 공사이지

요. 공사 전에는 필요성을 느끼기는 했지만 공사를 하려고 하니 덜

컥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. 또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이용객들에게 

더 좋은 것인지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건축에 문외한인 

도서관 자원봉사자 몇 명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인지 걱정이 되기

도 했지요.

그러나 걱정도 잠시, 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

선뜻 와주셨습니다. 오셔서 같이 책장이며 책들을 실어 나르고, 

치우고, 청소하고, 공사 후에 다시 복귀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. 봉

사자들끼리 하기엔 버겁고 큰 일 이었고 힘이 들었습니다. 하지만 

봉사자들끼리 서로 모여서 더 가까워지고 같이 일하는 즐거움과 소

속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. 도서관 봉사자들이 서로 더 끈끈해지고 

친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. 혼자는 어렵지만 같이 하면 할 수 있다

는 자신감도 생기게 되었고, 같이 일손을 보태는 빈번한 시간을 거

쳐 구성원들의 친밀감이 증가했습니다. 무엇보다도 마루 시공 후에 

이용객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‘옳은 선택이었구나.’하는 

뿌듯함도 느끼게 되었습니다.

또한 호반두드림도서관의 용기 있는 시도에 많은 분들이 공

감을 해주셨습니다. 바닥시공 전에 2주의 기간을 가져 좌식 도서

관으로 변화함을 공지하였는데, 모두들 필요성에 공감해주셨습니

다. 주요 운영진 몇 명의 시도로 긴급지원119사업이 시작되자, 적극

적으로 시간을 내어 필요한 일손을 도와주셨습니다. 공사 후 다시 

2주의 기간을 가져 공사 완료에 대한 공지를 했는데, 입주민들 사

이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었습니다.  

▲ 마루시공 전 ▲ 마루시공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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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들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다고, 공간도 더 넓어

진 것 같고 더 편안한 느낌이라고 하십니다. 단지 내 도서관은 

거의 유아동과 초등학생들 그리고 일반인들이 주로 찾는 곳입니다. 

마루 시공을 하고 나니,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와서 마루에 엎드리

거나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는 등 훨씬 편안한 자세로 더 많은 시

간을 도서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. 도서관이 훨씬 책 읽기 편한 공

간으로 변화한 것이지요. 가끔은 아주 어린 아기들이 와서 마루 위

를 마음껏 기어 다니는 모습을 보면 절로 미소를 짓게 됩니다.

새해에는 호반두드림도서관에 아기들을 위한 영유아 도서를 더 많

이 구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공

기청정기를 구입할 계획도 있습니다. 그리고 매 년 해오던 동네 책

잔치나 개관기념 벼룩시장, 그리고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올빼미의 

밤이나 독서골든벨은 매우 인기가 있어서 많은 아이들이 기다리는 

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. 아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도

서관과 접할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.

봉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스스로 하는 것이지요. 억지로 시킬 수 

없기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. 나 혼자 하는 것이 아

니니까 옆에 같이 걸어가는 봉사자들과 좋은 만남도 나누시

고 서로 힘이 되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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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은 어떠한가요?

작은도서관 활동가들께 

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

다면?




